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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미국미국미국미국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비상대비비상대비비상대비비상대비 향토보안향토보안향토보안향토보안 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 대학의대학의대학의대학의 학사학사학사학사 학위학위학위학위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승인되었음을승인되었음을승인되었음을승인되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University at Albany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전국전국전국전국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대학이대학이대학이대학이 신규신규신규신규 학부학부학부학부 전공을전공을전공을전공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주주주주 
교육부가교육부가교육부가교육부가 승인승인승인승인 

 

이이이이 대학은대학은대학은대학은 현재현재현재현재 학부학부학부학부 전공전공전공전공 및및및및 부전공과부전공과부전공과부전공과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인증인증인증인증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Cuomo 지사는 오늘 주 교육부가 2016-2017 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올버니의 

뉴욕주립대학교에 위치한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이 혁신적 학문 초점 영역을 위한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본 대학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전진을 나타냅니다. 
 

“SUNY Albany에 신설된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의 출범은 이 중요한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주의 드라이브에서 큰 전진을 나타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유례 없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첨단 보안 및 대비 능력을 갖추게 하여 앞으로 오랫 동안 뉴욕주와 

미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은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이라는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독립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여러 부문의 선도적 학자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풍부하고 광범위한 학문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관련 실세계 경험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기존 노력을 직접 뒷받침하기 위해 CEHC는 

향토보안비상본부 등과 같은 공공 기관, 민간 회사 및 비영리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학생들에게 연구, 인턴십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고수준의 개념을 Oriskany 소재 주 대비훈련센터에서 

복잡한 시뮬레이션 위협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의 전공은 차세대 안보 및 대비 전문가들에게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종합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 윤리, 구두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및 혁신성, 문제 해결 기능, 문화 

이해, 리더십과 대인 및 팀웍 기능을 강조하는 견실한 인문학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풍부하게 구비된 학제간 과정 목록에서 선택할 옵션도 가질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공공행정 및 정책, 위험 분석,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보안, 디지털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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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준비, 극한 날씨, 재난 대응, 테러, 대테러 등과 같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의 독특하고 중추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가 체험학습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비상대비, 향토안보 및 사이버보안에서 100시간의 비학점 훈련을 이수할 것입니다.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에서 이 새 전공은 UAlbany의 학문적 팽창의 주요 

요소로서 뉴욕주를 안보 및 대비에서 글로벌 리더로 만들려는 Cuomo 지사의 비전을 

뒷받침합니다”라고 UAlbany 학장학장학장학장 Robert J. Jones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UAlbany 학생들은 

이제 늘어나는 위험과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대비된 주를 가지려면 개념과 이론 이상을 배우는 가장 준비된 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John Melville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본부는 학생들의 학술 경력을 조성하고 미래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공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학생들을 실생활 경험에 

참여시키기 위해 University at Albany와 제휴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공을 우리 캠퍼스 학생들에게 열고 우수 고교 3학년생을 모집하며 

학생들을 이 독특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CEHC 임시임시임시임시 

학장학장학장학장 David Rousseau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중심 요소 중 하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세계 환경에서 적용시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공은 소규모 연구 세미나, 인턴십, 외부 의뢰인과의 시니어 초석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 민간 및 비영리 파트너들과의 훈련을 완료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과 

실습의 조합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직업을 찾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인력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 대학은 2015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계속 설립함에 따라 다음 5년에 걸쳐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에 주지사는 최초 졸업생 7명이 이 종류 최초로 비상대비 향토안보 사이버보안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전공 과정은 2015년 5월에 출범하였으며, 단 

1년 만에 6개 부전공 과정에 275명 학생들이 등록해 등록 목표를 능가하였으며 이 

대학교(의 63개 부전공) 중에서 비즈니스, 심리학, 사회학, 형사 정의, 커뮤니케이션 및 

영어 다음으로 7번째의 가장 인기 있는 부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Cuomo 지사는 University at Albany가 Harriman Campus의 남서 코너 

12에이커를 재개발하여 새 신흥 기술 창업 단지를 건설하여 CEHC뿐만 아니라 극도의 

위험한 날씨 사태를 더 잘 대비 계획하기 위해 개발된 첨단 날씨 관측 시스템인 뉴욕주 

Mesonet 의 본부를 건설할 것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 
 

본 대학에 대해 상세히 알기 원하는 학생들과 유망 학생들은 대학교 웹사이트 

http://www.albany.edu/cehc/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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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 소개소개소개소개 

 국토안보비상본부 와 그 4개 실(대테러, 재난 관리, 화재 예방 통제 및 상호작전 비상 

통신)은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Facebook 페이지 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NYSDHSES 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 을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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